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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양 만 석  김 정 윤  이 태 희  

8시 미사 김 수 진  김 영 진  박 영 서  

11시 미사  박 의 진  최 향 이  장 동 철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임 칠 성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31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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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부제  

연중 제22주일  

  오늘은 연중 22주일 8월 30일입니다. 어느새 팔

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아쉬워하는 사람들과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유난히 더운 여름의 끝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

니다.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더해 남부는 태

풍 로라로 큰 피해를 입어 혼란이 가중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종 문제가 불거지고, 대통령 선거로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는 매일 복음과 함께 중심을 잡고 이 힘든 시기를 

  몇 년 전에 맨하튼 한 골목에서 다섯 명의 다른 

주인들이 각자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 걸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우리 가게 피자는 

뉴욕시에서 첫째가는 피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자는 뉴욕주에서 첫째가는 피자입니다”라

고 했고 세 번째는 미국 전체에서 최고의 피자" 

라고 하자 네 번째도 질 새라 “이 세상에서 최고

의 피자”라고 선전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들은 

같은 골목에서 자기 가게로 더 많은 손님을 불러

오려고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과연 누

가 광고 경쟁에서 이긴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긴 자는 누구

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

수님은 그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

용이 있겠느냐?” (마태오 16:26)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

국으로부터 해방시켜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들도 같은 생각을 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

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들은 아마 예

수님이 시대 상황을 모르시고 실수를 하신 것으

로 믿고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고 반

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길은 사

람의 길과 다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마치 동전이 머

리와 꼬리의 양면을 가진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

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승리의 월계관이 없

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해 주

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

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오 

16:24-26)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시련과 고

통이 우리를 짓 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불경기 속에 직장을 잃은 분들, 그리고 신

체와 영혼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의 선

물로 주신 소중한 오늘이 바로 하느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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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

는 길은 아무리 어둡고 험난해도 두렵지 않고 안전

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16장 21-27절의 

말씀으로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십

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

쓰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인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죽음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

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16: 26)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성공과 안위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의 신앙은 높은 이상의 가치 실현입니다. 바로 ‘하

늘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

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

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경계하십니다. 신앙에 

있어 이런저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로 자기기만

을 하기보다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

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5: 37) 

 

  요한 묵시록을 보면 처음에 인사말과 요한의 소

명에 대해 나오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드리

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

에 위치한 아시아의 교회를 일컬으며 나아가 전 세

계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3장에 ‘리오디케이아’ 교회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

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

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요한 묵

시록 3:15-16) 

 

  리오디케이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심에 하느님

은 실망하시어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은 마치 

그들이 쓰는 온천물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서 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리오디케이아는 현재의 파묵칼레에

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로마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이 부

족하여 근처의 콜로세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 식

용으로 쓰고 파묵칼레의 온천물을 끌어다 목욕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천수를 거의 1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끌어오게 되어 온천물이 식어 언제나 미지근한 물

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온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물의 온도에 

빗대어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신 것입니

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해보는 한 주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데는 간절하고 열심히나 그

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하

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마치 거리에 서 있는 

음료수 자판기처럼 여기는 지도 모릅니다. 

 

  돈을 넣고 마시고 싶은 음료수 버튼을 누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자동 자판기처럼 기도를 하기만 하

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청원 기도

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자판기에서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지 않기

라도 하면 화를 내며 자판기를 발로 뻥 차며 분풀

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 자신이 열심히 

청원기도 드리고 그 답이 안 나오면 하느님을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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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공치

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자신의 기도만 안 들어 준다고 푸념하

고 화를 내고 심지어 다시는 안 믿는다고 협박(?)

까지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이런 것도 귀엽게 봐주실

지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

에게 청하듯이 하느님께 청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는 사람

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듣고 

따르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때 하느님은 그 기

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근본은 간단합니다.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

다. 하느님께 사랑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사랑은 그 말씀을 귀담아듣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사랑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느

님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를 지고 당신 뒤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

기에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

씬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끝날 날 예수

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복음 다 받게 됩니

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

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가장 힘들 때 오히려 하느님께 귀의하며 하느님

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

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

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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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알 림 

연중 제22주일   

다섯째 주일 (8월) 

세례 사진    

지난 8월 1일(토) 세례식 사진이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세례자분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30일 

한국학교 2020-2021년 1학기 일정  

한국학교 가을학기(1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는 68명의 학생들과 12분의 선생님들

이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토요일 9:30 a.m.  - 

11:50 a.m. 까지 40분씩 3교시 수업을 합니다. 

9월 5일 준비 모임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2주 

수업, 그리고 4주 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

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이라 준비과정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힘든 여정이 예상됩니다. 교

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9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회  

퀸즈성당 및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내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신청한 가운데,  
심사 숙고를 거쳐 올해의 장학생들이 선정되었

습니다. 올해의 장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30일(오늘)  11 a.m. 미사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장수연 Jang, Suyeon 전유찬 Jeon, Ian 

문선아 Mun, Annie 김크리스틴 Kim, Christine 

박채원 Park, Dylan    

최서연 Choi, Gloria 김병수 Kim, Byung Soo 

김준영 Kim, Elly 권대우 Keon, Ezra 

이동현 Lee, Eugene 이찬 Lee, Chan 

손은총 Shon, Isaac 손유미 Son, Yumi 

박유나 Park, Yuna 신정민 Sin, Mena 

대학생/12학년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걷기대회  

일정 : 9월 20일(일) 2 p.m.  

참가비 : $20.00 

장소 :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주소 :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문의 : (718) 888-9130 

풍성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고 후원  

Course Sponsor : $300 (Pay to KCB) 

걷는 트랙을 따라 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미사   

알 림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

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

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

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은 성당소식을 신자분과 공유하기 

위한 곳입니다. 채팅방의 글을 보신 후 답글이나 

개인적은 글은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답글

에 가려져 공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서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30일 

미사 시간   

본당 50년사 

감사헌금  

윤철 라우렌시오 $1,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미사   
어린이(12:30 p.m.) 미사가 현재 영어 미사에서 

한국어 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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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일을 설

정합니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없

습니다.  
3.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5.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
튼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

합니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

음 방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니다.  
6.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

인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8월  30일 

온라인 문자 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izer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이 박스에 체크를 하

지 않으면 내 이름이 공개됩니다.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central 홈페이지 https://
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에서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

하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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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0년 8월 30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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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Sunday in August 

By Fr. Joseph Veneroso, M.M.  

A Brief History Of Satan  
<Twen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30,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Satan makes his first appearance in the Bible right in the beginning, whether as the testing serpent in 
Genesis or the accusing adversary in the book of Job, considered to be the oldest book in the Bible. 
Just as human’s understanding of God developed over the millennia, so too our understanding of Sa-
tan evolved. In the book of Job, Satan is a celestial being and part of the heavenly court. The name 
“Satan” means “adversary”, not so much God’s opponent but human’s. Satan accuses humans before 
God as being unworthy of special treatment. Thus Satan challenges God to test Job to see if his faith is 
genuine or is it contingent upon continued blessing? During the exile to Babylon, Satan picked up his 
horns, tail and pitchfork. Hollywood took it from there. 
 
   Beezebub is another manifestation of evil. The Canaaninite god was called Beezebul, a name which 
means “Lord of Lords.” The Hebrew scholars writing the Bible changed that to Beezebub, which 
means “Lord of the flies.” And we all know what attracts flies! So this title was to mock the Canaanite 
religion by equating their god to a pile of poop. The Devil that tempts Jesus in the desert once again 
shows the Evil One as trying to block God’s plan to save humanity by rejecting the Cross. It is in this 
context that Jesus rebukes Peter with the stinging command: “Get behind me, “Satan!” Notice that Je-
sus doesn’t chase Peter away by saying, “Begone, Satan!” Rather, “Get behind me” means remember 
your place as a disciple is to follow me wherever I go and not to lead. We follow Jesus to Calvary to 
sacrifice our lives for others. All else comes from the Evil One.  

Announcements                                                                                     

22st Sunday in Ordinary Time  
 

God labors for us so that we might work for him. Gen-
tly, the Lord encourages us to take up the cross of our 
baptismal initiation and follow Jesus. This encourage-
ment takes many forms tailored to each of our weak-
nesses and strengths. By pushing us, encouraging us 
and helping us, the Lord points us toward the goal of 
salvation. Jesus seeks us out; he pulls us toward him by 
many paths.  

Prohibi 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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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chool fall semester(1st Semester) begins.  
This semester will be an online class by 12 teachers 
with 68 students every Saturday at 9:30 a.m.—11:50 
a.m. The class is 40 minutes for 3 classes every Satur-
day. It is a total of 12 weeks of class and 4 weeks of 
class preparation from September 5, 2020 to December 
12, 2020. Since this is the first online class to be held, 
the preparation isn’t easy and a difficult journey is ex-
pected in the future. We ask for your prayers.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2nd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30, 2020 (Year A)  No. 2489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Jeremiah  
   Jeremiah 20:7-9 (124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2:1-2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

W hoever wishes to come after me must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